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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돌보기 활동이 중학생의 인성, 정서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유지현*, 진현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The Effects of Chicken-Rearing Activity on Character, Emotion and 
Self-esteem of Middle School Students

Ji Hyun Yoo*, Hyun Ju Jin
Division of Technology Services,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RDA

요  약  본 연구는 닭 돌보기 활동에 기반한 동물교감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로써 닭과 교감하는 돌보기
활동이 중학생의 인성, 정서 및 자아존중감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참여학교는 전에 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며, 학교 주변에 가금농장이 없는 곳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은 중학생 11명의 닭 돌보기 봉사단으로 구성되었고
5개월간 닭에게 인사하기, 계사 청소하기, 먹이 주기, 달걀 줍기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인성, 정서 및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여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닭 돌보기 활동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인성, 정서 및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
는 닭과 교감하는 돌보기 활동이 중학생의 인성, 정서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닭 돌보기 활동에 기반한 동물교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경험적 사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
후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교감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chicken-rearing activity is effective on the
character, emotion and self-esteem of middle school students, as a pilot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n animal-assisted education program based on chicken-rearing activity. School was selected as the 
place where students have experience with raising animals before and no poultry farms were located 
near the school. The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11 students as the chicken-rearing group. The 
conducted activities were greeting chickens, cleaning henhouse, feeding them, and picking eggs up for
five months. Character, emotion and self-esteem scales were used as test tools, and pre-testing and 
post-testing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study.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using SPSS Win 25.0 statistical program. As a result, the character, emotional stability and self-esteem
of middle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chicken-rearing activity were improv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chicken-rearing activity proved to be effective for the character, emotion and 
self-esteem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prepared an experimental case study for developing an 
animal-assisted education program based on chicken-rearing activity. It is expected to be useful as basic
data of animal-assisted education for adolescents i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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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 격변의 시기로 불릴 만
큼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가족·또래와의 갈등, 학업 성
적, 진로 문제 등은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어려
움을 증가시키며, 이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다
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1]. 

2018년 중·고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26%
로 전년 동기대비 0.37%p 상승했고, 생활에서 느끼는 스
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각 40.4%와 27.1%로 
2015년에 비해 각 5%p와 3.5%p 상승했다[1].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과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
을 수립해 인성 함양 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정
서함양 및 안정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상담 프로그
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등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통합·예방적인 인성 강화와 정서 함
양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2,3]. 

인성은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 본성으로 함께 더불
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개인적인 심성과 사회적인 인격 
및 행동의 특성이며, 교육이나 학습에 의해 변화가 가능
하다[3,4]. 2014년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 
중 중학생의 인성점수가 가장 낮다고 발표했는데[5], 이
는 중학생에 대한 인성 강화가 요구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청소년기에 확립되는 자아존중감은 자기인식과 자
기실현의 차원에서 강한 영향력을 지닌 심리적 요인으로
[6], 안정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성
적인 성숙과 추상적인 사고 및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하
다[7]. 특히 2010년대 들어 중2병이라는 신조어가 나타
나면서 중학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많
은 중학생들이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러한 부
정적 정서가 누적되면 사회적 기능을 저하시킨다[8]. 

반려동물 양육인들의 생활에 있어 가장 큰 기쁨으로 
반려동물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75.6%, 그다음 가족이라
고 응답한 비율이 63.3%로 조사되었다[9]. 최근 반려동
물을 가족이나 친구 이상으로 여기면서, 동물과 교감하면
서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위로와 치유에 대한 관심이 많
다. 여러 반려동물 중에서도 닭은 몸집이 작아 아동, 청소
년에게 위협적이지 않으며, 성장 기간이 짧아 한살이를 
잘 관찰하기 쉽고, 매일 달걀을 낳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0]. 

동물 돌봄, 체험학습이 아동, 청소년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학교에서 동물을 돌

보는 경험을 통해 아동은 작문 능력과 감정표현이 높아
지고[11], 아동의 언어, 자아존중감, 사회적 기술, 공감은 
증가하고 공격성과 문제행동은 감소되었다[12,13]. 또한 
동물을 기르는 체험학습이 아동의 사회 및 정서적인 발
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14], 아동의 생명존중 의식
을 향상시켰다[15]. 이외에도 동물 기르기 프로그램이 아
동의 사회성과 또래관계 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16], 
거북이 등 동물과 함께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아동의 
사회성, 정서와 자주성 발달에 효과적이며[17], 반려동물 
돌봄을 경험한 청소년은 반려동물과의 애착정도가 클수
록 심리적 안녕감은 높고 외로움은 낮았다[18].

교실에서 닭을 기르는 활동이 아동의 생물학 학습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19], 
교내 가금류를 활용한 고등학교 STEM교육 프로그램이 
학업적인 효과를 보이며 실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닭 기
르기를 제시하는[20-22] 등 닭이 교육 자원으로서의 가
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국내외에서 동물을 돌보는 활동이 아동, 청소
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검증해왔으나, 닭을 
돌보는 활동을 통해 중학생의 정서적인 변화에 대한 시
도는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닭 돌보기 활동이 중학
생의 인성, 정서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고자 한다. 이는 닭 돌보기 활동에 기반한 동물교감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로써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닭 돌보기 활동이 중학생의 인
성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닭 돌보기 활동이 중학생의 
정서에 효과가 있는가? 셋째, 닭 돌보기 활동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으로 닭 돌보기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

는 J시 J중학교 1, 2학년 학생 중 학교에서 닭 돌보기 활
동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우선적으로 추천한 학생 11
명을 선정하였다. 

2.2 연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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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닭 돌보기 활동이 중학생의 인성, 정서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단일집단 사전·
사후 검사설계로 구성되었다. 학교에서 통제집단 유지에 
대한 윤리성 문제를 우려하였기에 동일한 통제집단을 구
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최종적으로 실험집단으로만 진행
하였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2016년 2월에 연구내용에 대한 안내
를 통해 참여 학교를 모집하고 선정하였으며, 2016년 3
월에 학교의 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가금 전문가, 도시
농업 전문가, 동물교감치유 전문가가 참여하여 닭을 돌보
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에서는 실험집단 
11명을 대상으로 닭 돌보기 봉사단을 구성하였으며, 실
험집단의 인성, 정서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각 5월과 11월에 실시하였다. 닭 돌보기 활
동은 2016년 5월말부터 10월말까지 5개월간 매일 교사 
1명과 학생 3명이 한 조를 이뤄 계사에 들어갔을 때 닭
에게 안부 인사하기, 계사 청소하기, 닭에게 먹이와 물주
기, 달걀 줍기, 계사에서 나올 때 닭에게 인사하기 등의 
활동이 진행되었다. 활동 시간은 하루에 평균 15분 내외
가 소요되었다. 

2.4 참여 동물
본 연구에 참여한 동물은 재래닭으로 수컷 1마리, 암

컷 10마리로 총 11마리이다. 재래닭 중에 질병에 대한 
백신접종을 마치고 성질이 온순하며 체구가 작은 닭으로 
선별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참여 학교는 교사가 전에 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

며, AI 등 질병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에 가금농장이 없
는 곳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 닭에 대한 공포심,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사전에 배제하였고, 닭 
돌보기 활동은 학생의 안전을 고려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 진행하였으며, 활동 전후로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도록 하였다. 사전검사 시행 전에 대상학교에 연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학교를 통해 학부모에게 사전 안
내와 동의 절차를 거쳤다. 본 연구에 참여한 닭의 복지와 
질병 예방을 위해 본 연구자, 학교 교사, 가금분야 박사학
위를 소지한 전문가, 수의사 총 4명이 정기적인 모니터링
을 실시하였다. 

2.6 연구도구
2.6.1 인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성 척도는 [23]의 연구에서 사

용한 검사지로 총 9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
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
에서 전체 항목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839로 나타
났다. 

2.6.2 정서적 안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적 안정 척도는 [24]의 연구

에서 사용한 것으로 총 33문항으로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안정성이 낮고, 공격성, 긴장수준, 열등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항목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842이며, 공격성 .748, 긴장수준 
.771, 열등감 .631로 나타났다.

  
2.6.3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25]의 연구에

서 사용한 검사지로 총 10문항으로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
체 항목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925이며, 긍정적 자
아존중감은 .944,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977로 나타났다.

2.7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효과성 검증을 위해 실험집단

의 사전·사후 자기보고식 검사를 통해 이뤄졌다. 통계분
석은 SPSS Win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실험
집단의 인성, 정서 및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 차이를 알
아보고자 비모수 검사인 윌콕슨 순위합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고 설문 항목의 내적 신뢰
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값을 구했다.

3. 연구결과

3.1 인성의 변화
닭 돌보기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인성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과 같
이 실험집단의 인성이 사전 평균 27.55에서 사후 평균 
30.18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z=-2.66, p<.01)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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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Pre-test Post-test Negative ranking Positive ranking Same 

percentage
z p

M
(SD)

M
(SD) N

Average 
ranking

Ranking 
sum N

Average 
ranking

Ranking 
sum N

Self-esteem 28.28
(10.28)

33.00
(11.36) 1 11.00 11.00 10 5.50 55.00 0 -1.96 .050

Positive 
self-esteem

14.91
(6.14)

16.09
(7.41) 1 10.00 10.00 9 5.00 45.00 1 -1.81 .071

Negative 
self-esteem 

13.36
(4.78)

16.91
(5.07) 0  .00  .00 10 5.50 55.00 1 -2.81 .005

*p<.05, **p<.01, a 사후점수<사전점수, b 사후점수>사전점수, c 사후점수=사전점수

Table 3. Pre and Post test results on Self-esteem

Variable
Pre-test Post-test Negative ranking Positive ranking Same 

percentage
z p

M
(SD)

M
(SD) N

Average 
ranking

Ranking 
sum N

Average 
ranking

Ranking 
sum N

Character 27.55
(4.61)

30.18
(3.84) 1 1.50 1.50 9 5.94 53.50 1 -2.66 .008

**p<.01, a 사후점수<사전점수, b 사후점수>사전점수, c 사후점수=사전점수

Table 1. Pre and Post test results on Character                                                         (N=11) 

Variable
Pre-test Post-test Negative ranking Positive ranking Same 

percentage
z p

M
(SD)

M
(SD) N

Average 
ranking

Ranking 
sum N

Average 
ranking

Ranking 
sum N

Emotional 
Stability 

98.09
(14.56)

82.36
(14.84) 10 6.40 64.00 1 2.00 2.00 0 -2.76 .006

Aggression 30.55
(6.12)

25.82
(4.58) 7 6.79 47.50 3 2.50 7.50 1 -2.04 .041

Stress Level 33.36
(6.44)

28.91
(5.49) 9 6.67 60.00 2 3.00 6.00 0 -2.41 .016

Inferiority 
Complex

34.18
(4.87)

27.64
(6.70) 11 6.00 66.00 0 .00 .00 0 -2.94 .003

*p<.05, **p<.01, a 사후점수<사전점수, b 사후점수>사전점수, c 사후점수=사전점수

Table 2. Pre and Post test results on Emotional Stability

가 9명은 증가하고 1명은 감소했으며 1명은 사전과 사후
가 동일한 것으로 나왔다.

3.2 정서의 변화
닭 돌보기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에서 정서적 안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와 같이 실험집단의 전체 정서적 안정이 사전 평균 
98.09에서 사후 평균 82.36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z=-2.76, p<.01), 점수가 10명은 감소하고 1명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공격성은 
사전 평균 30.55에서 사후 평균 25.82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z=-2.04, p<.05), 점수가 7명은 감소하고 3
명은 증가했으며, 1명은 사전과 사후가 동일한 것으로 나

왔다. 긴장수준은 사전 평균 33.36에서 사후 평균 28.91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z=-2.41, p<.05) 점수가 9
명은 감소하고 2명은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열등감은 사
전 평균 34.18에서 사후 평균 27.64로 유의하였으며
(z=-2.94, p<.01) 점수가 11명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3.3 자아존중감의 변화
닭 돌보기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과 같이 실험집단의 전체 자아존중감이 사전 평균 28.28
에서 사후 평균 33.00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z=-1.96, p<.05) 점수가 10명은 증가하였고 1명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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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긍정적 자
아존중감은 사전 평균 14.91에서 사후 평균 16.09로 점
수가 9명이 증가하고 1명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사전보
다 사후에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
다(z=-1.81, n.s.).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사전 평균 
13.36에서 사후 평균 16.9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z=-2.81, p<.01) 점수가 10명은 증가하고 1명은 사전
과 사후가 동일한 것으로 나왔다.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닭 돌보기 활동이 중학생의 인성, 정
서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분
석한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닭 돌보기 활동은 중학생의 인성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동물매개놀이가 초등학생의 인성
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26]를 지지한다. 살아있는 생
명체를 보살피는 행동에서 친구들과 조를 이뤄 지켜야할 
규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닭을 주제로 
친구들과 소통하고 감정이입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참여
자의 인성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닭 돌
보기 활동이 인성의 핵심덕목인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예절, 효도, 정직[27]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향후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닭 돌보기 활동은 중학생의 정서적 안정에 효과
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물 양육 경험이 불안한 
정서를 지닌 아동의 부정적 정서와 주의력 문제를 개선
시킨 연구결과[28]를 지지한다. 닭과의 상호교감을 통해 
강한 유대감을 형성(Human-Animal Bond)함으로써 
참여자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대상자를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으로 확대 적용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닭 돌보기 활동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동물매개 프로그램이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과 학습부진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을 향
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29,30]를 지지한다. 
닭 돌보기 봉사단으로 임명받은 것에 자긍심을 느끼고 
닭에게 안부 인사하기, 계사 청소하기, 먹이주기, 달걀 줍
기 등 닭 돌보기 활동에 성취감을 느낌으로써 참여자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과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사전보다 사후에 점수는 증가하였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닭 돌
보기 활동 과정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 문항에 영향을 준 
변인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닭과 교감하는 활동, 교육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시점에서 닭 돌보기 활동이 중학생의 인
성, 정서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동물을 중재로 하는 개
입을 통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어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연계되고 동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긍
정적인 자아가 형성됨으로써 대상자가 건강한 사회 구성
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또한, 닭 돌보
기 활동을 토대로 동물교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적은 수의 단일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결과를 비교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비교집단
을 선정하여 다각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서는 중재 개입을 닭 돌보기 활동으로 실시하였는데 좀 
더 과학적인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학교 교과 과목과 연
계해 닭과 교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학업
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기에 후속연구에서는 심리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다양한 대상자에게로 확대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닭 돌보기 활동의 효과에 대한 지속
성을 확인하지 못하였기에 지속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한 추후검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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